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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남, 관악구 중학생 3명에 장학금

호남석유화학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중학생 3명에게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의 학비 전

액과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9월3일 발표했다.

호남석유화학은 7월 보라매주민센터에서 중학교 1-2학년 3명을 추천받아 학생·학부모와의 개별면담을 거쳐

8월부터 지원을 시작했다.

허수영 대표이사는 “세계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비상경영을 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이

웃에 관심을 두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판단해 후원을 추진하게 됐다”고 밝혔다.

호남석유화학은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연중 모금행사를 벌이고 있으며, 모금액의

100%를 추가 지원해주는 <매칭그랜트제도>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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